
LG생명과학, Factive 판매계약???
기술수출료 4050만달러에 별도 로열티 확보 … FDA 승인돼야 실효

LG생명과학은 신규 퀴놀론계 항생제인 팩티브(FACTIVE)에 대해 미국 제네소프트와 미국·유럽시장 판매

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10월22일 발표했다.

LG생명과학은 계약에서 총 4050만달러의 기술수출료와 상업화 이후 매출액에 따른 일정비율의 판매 로열티

를 확보하게 됐으며, 별도로 제네소프트의 주식 14%를 받아 2대 주주가 됐다.

또 특허만료 때까지 전세계 시장의 원료 독점공급권을 갖고 완제품에 대한 공급권도 옵션으로 확보했다.

LG생명과학은 제너소프트와의 제휴가 완료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(FDA)으로부터 정식으로 신약승인을

받은 후 제네소프트를 통해 미국,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.

팩티브는 임상개발 후기에 있는 경구용 퀴놀론계 항생제로 호흡기 감염증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

알려져 있다.

LG생명과학은 세계 퀴놀론계 항생제 시장이 연간 40억달러(한화 4조8000억원), 팩티브의 예상 매출액은 연

간 4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.

제네소프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98년 칼테크(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)

로부터 DNA화학 관련기술 지원을 받고 신규 항생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전문기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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